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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www.kiga.or.kr

수신자
(경유)
제  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 환영 성명 

 

  1. 안녕하십니까?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입니다.

 2.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위원장 이동만, KAIST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
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3.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  다      음  -

o 문의처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박지환 위원
  (연락처 : 02-523-1432, 이메일 : bobpark925@gmail.com)

붙임1.「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 환영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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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성명]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
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취지
 
현재 인터넷 도메인이름, IP 주소 등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
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
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 같은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
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위
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
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협력,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정책 수립 등 명실상부하게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요정책을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개정법에 거는 기대와 남은 과제 

개정법은 심의 기능에 치우쳐진 대부분의 법정 위원회와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주소
정책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국내 
ICT 정책의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도입한 상향식 의사결정모델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여
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각 이해당사자들을 고르게 주소정책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해당
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외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주관 부서인 과기정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
넷주소자원법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제도를 실현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
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이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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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
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
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7기 운영위원(2020. 12~2022. 12)

성 명 소 속 직책 소속분야

이동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위원장)

학계(3)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강경란 아주대학교 교수
기술계(2)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위원

김상민 가비아 차장

산업계(3)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신중현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협회장

박지환 오픈넷 이사(변호사)

시민사회(6)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복남 법무법인(유)한결 변호사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은창 GP3Korea 대표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공공(3)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주소센터
팀장


